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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서론 

자음 통화는 그 개념이 분명하고 국어에서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음운 현 

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그 내용을 대강은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. 그러나 

자음 동화의 본질적인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러 

울 때가 적지 않다. 예컨대 ‘먹는-{멍는J. 죽눈→[중는]’과 같은 예들이 자 

음 동화의 예들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‘「’이 ‘ L ‘ 앞에서 ‘。’으로 바뀌는 것 

이 왜 동화인가， 무엇이 같아지기 때문에 동화인7~. ‘"은 왜 ‘L’이나 ‘ n’으 

로는 동화되지 않고 ‘。’으로만 동화되는가 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해하 

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. 따라서 이 글은 국어에서 나타나 

는 자음 동화의 본질적인 성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보려는 데에 일차적인 

목적이 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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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운 현상은 음운 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이루어진다. 그렇기 때문 

에 음운 체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음운 현상을 올바로 이해하기 

어렵다. 자음 동화의 경우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. 따라서 자음 동화의 성 

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어의 자음 체계를 알고 있지 않으면 안 

된다. 위에서 제기해 본 의문들도 자음 통화를 자음 체계와 관련시켜 관찰하 

면 쉽게 설명될 수 있는 의문들이다.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국어의 자음 

체계를 제시하고 그 자음 체계와 관련시켜서 국어의 자음 동화를 설명하고 

자한다. 

2. 자음 체계 

자음 체계를 논의하려면 먼저 자음의 목록을 알아야 한다. 잘 아는 바와 

같이 국어의 자음은 19개이고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. 

(1) -, L "C 2. 0 1:l λ 。 À;;:' 견 E 표 승 꺼 江 배 사 꺼X 

이들 자음들은 각각 차이점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끼리끼리 공 

통점을 가지기도 한다. 자음들 사이의 이러한 차이점과 공통점은 자음의 분 

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. 자음은 일반적으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

따라서 분류된다. 따라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은 자음 분류의 중요한 두 

가지 기준이 되는 셈이다. 국어의 자음들은 조음 위치에 따라서 ‘양순음， 치 

경음， 경구개음， 연구개음， 후음’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조음 방법에 따라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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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폐쇄음， 파찰음， 마찰음， 비음， 유음’으로 분류되기도 한다. 

한편 음운들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과 차이 

점을 바탕으로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한다. 따라서 그러한 긴밀 

한 관계들을 종합해 보면 음운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구성한다는 

것을 알 수 있다. 국어의 자음들이 구성동}는 체계， 즉 자음 체계를 제시해 보 

면 다음과 같다. 

(4) 지음 체계 

양순음 치경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

폐쇄음 님 c 「

HH u: il 

교 E '7 

파찰음 z 

-'9. 

.7. 

마찰음 λ õ 

λA 

비음 디 L 。

유음 E 

위의 자음 체계를 통해서 우리는 ‘B’과 ‘ n ’, ‘E’과 ‘L ’, ‘「’과 ‘ 。 ’， 등은 

조음 위치는 같으면서 조음 방법이 달라서 구별되며.님 t 'C., -，’은 조음 방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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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은 같지만 조음 위치가 달라서 구별되는 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. 

우리는 다음에서 이 자음 체계를 바탕으로 국어의 자음 통화 현상을 기술 

하고 설명하게 될 것이다. 이 자음 체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변 자음 동 

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. 

3. 자음동화 

3.1. 동화의 종류 

이미 다 아는 바와 같이 동화란 성격이 다른 두 음운이 만났을 때 어느 한 

쪽이 다른 한 쪽을 닮아서 같아지게 되는 현상이다. 그렇다면 자음과 자음이 

만날 때 서로 다르던 것이 같아진다는 것은 무엇이 같아지게 된다는 것을 

의미하는개 우리는 앞에서 자음을 구별시켜 주는(분류하는) 기준에는 조 

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있음을 말하였다. 이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자 

음들이 같아진다는 것은 결국 조음 위치가 다르던 것들이 조음 위치가 같아 

지는 것이거나 조음 방법이 다르던 것들이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것이리라 

는 것을 추론해 낼 수 있다.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것을 흔히 위치 동화， 조 

음 방법이 같아지는 것을 흔히 방법 동화라 핸데 국어에서는 방법 통화가 

더 일반적이다. 또한 국어에서 방법 동화는 필수적이지만 위치 동화는 수의 

적이다. 

위에서 제시한 동화의 종류 외에 전통적으로 제시되어 왔던 동화의 종류 

로는 순행 동화/역행 동화(동화의 방향에 따른 분류) , 직접 통화/간접 동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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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동화음과 피동화음의 거리에 따른 분류)， 완전 동화/부분 동화(동화의 정 

도에 따른 분류) 퉁이 있다. 

3.2. 방법 동화 

국어의 방법 동화에는 비음화(훌音化)와 유음화(流흡化)가 있다. 

3.2.1. 비음화 

비음화란 ‘ ì ,'C, l::l’과 같은 폐쇄음들이 비음(L ， O)의 영향을 받아 비음 

으로 바뀌는 현상이다. 다음의 예들이 이에 해당한다. 

(5) 죽+는→[중는] 죽+느냐→[중느냐] 먹+얀→[맹만] 

듣+능→[든는] 듣+느냐→[든느냐] 옷+만→옴얀→[온만] 

잡+논샘는] 잡+느냐→[잠느냐] 밥+만→[밤만] 

위의 예들에서 관찰되는 비음화 현상을 간략하게 규칙으로 나타내 보면 

다음과같다. 

(6) ì • 。 /__ L , O (‘「’은 ‘L , 0 ’ 앞에서 ‘ 。’으로 바뀐다.) 

E • L/ __ L , O (‘ c’은 ‘ L , 0 ’ 앞에서 ‘L’으로 바뀐다J 

H • 口ι_L， O (‘ H ’은 ‘L, 0 ’ 앞에서 ‘ n’으로 바뀐다J 

앞에서 제시했던 자음 체계를 참조하면 ‘「’과 ‘。’은 조음 위치는 같으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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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조음 방법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따라서 ‘「’이 ‘ o ’으로 바뀌었다 

는 것은 조음 위치는 그대로이면서 조음 방법만 바뀐 것이라는 것을 알 수 

있다. 조음 방법이 바뀌어서 동화가 일어난 것이므로 이것은 방법 동화가 되 

는것이다. 

그러면 ‘ 「’이 ‘L’이나 ‘ n’과 만났을 때 ‘ o ’으로 바뀌는 것이 왜 통화인 

가?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‘-' , c., 님’은 폐쇄음이고 ‘。’ L , U’은 비음 

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.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‘「’이 ‘L’이나 ‘ n’을 

만날 때 ‘。’으로 바뀌는 현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 볼 수 있을 것이다. 

(7) --, + L , U • [0] [L, 머 

[폐쇄음] [비음] [비음] [비음] 

(7)을 보면 이것이 동화 현상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. ‘〔폐쇄음][비 

음]’이 ‘[비음J[비음]’으로 되었으니 이것이 동화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? 

‘ E’이 ‘ L , IJ ’ 앞에서 'L’으로 되는 경우나 ‘ H’이 ‘L. U ’ 앞에서 ‘ n’이 되 

는 경우도 (7) 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해 보면 모두 동일한 성격의 동화 현상 

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. 

다음에는 비음화에서 ‘「’은 왜 ‘ o ’으로만 바뀌고 ‘L’이나 ‘ n’으로는 바뀌 

지 않는개‘E’은왜 ‘L’으로만바뀌고‘ o’이나‘ n’으로는바뀌지 않는가하 

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. 이 문제 역시 비음화가 방법 동화라는 사실을 염두 

에 두고서 자음 체계와 관련시켜 관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. À}음 체계 

중에서 비음화와 관련된 부분만 가져와 보자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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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8) 양순음 치경음 연구개음 

폐쇄음 님 C ì 

비음 L 。n 

위에서 화살표의 방향은 변화의 방향을 나타내는데 화살표의 방향이 수직 

임을 알 수 있다. 이는 비음화가 조음 위치는 그대로인 채 조음 방법만 바뀌 

는 현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. (8)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연구개음 ‘「’이 

조음 위치를 그대로 유지한 채 비음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‘。’이 될 수밖에 

없다. 마찬가지로 ‘ H’은 ‘ n ’이 될 수밖에 없고 ‘c’은 ‘L’이 될 수밖에 없다. 

(8)과 같은 자음 체계를 가지고 비음화를 관찰하면 ‘「’은 왜 ‘ o ’이 되고 

‘E’은 왜 ‘ L'이 되며， ‘님’은 왜 ‘ n’이 되는가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. 

비음화를 겪는 예로서는 (5) 에 제시된 예들 외에 다음과 같은 예들도 있 

다 

(9) 부엌+얀→{부엉만] 밖+얀→[방만] 깎+눈→[깡는] 

밭+만→[반만] 벗+만{번만] 낮+얀→[난만] 꽃+만→[끈만] 

맡+눈→[만는] 웃+는→[운는] 있+눈→[인는] 헛+눈→[전는] 

늬
 

]

관
 

쪼
 
; i • 

앞+얀→[암만] 갚+는→[감는] 

낳+눈→[난는] 

위에 제시된 결과만 가지고 보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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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이 견， 끼→。 

E , ^, 사‘， A , ;;:_-• L 

고-→n 

0-• L 

과 같이 화살표 왼쪽의 자음들이 곧바로 화살표 오른쪽의 자음(비음)으로 

바뀌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.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화살표 

왼쪽의 자음들이 중화라는 중간 과정을 거친 디음에 변화(동화)를 입는다. 

이를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. 

중화 동화 

(11) '9, 11 --> 「 • 。(부엌+만→부억얀→[부영만]) 

E , ^, λ"， A , -* -• E • L (벗+딛←·범만→[번만]) 

lL --> 닙 • IJ (앞+얀→압만→[암만]) 

-。 --> E • L (낳+능→남는→[난는] ) 

따라서 ‘ 1 , C , 님’ 이외의 자음(장애음)들은 ‘-', C , 님’으로 중화된 다음 

통화를 입게 되는 셈이다. 

한편 이 비음 동화는 폐쇄음이 앞에 오고 비음이 뒤에 올 때에만 일어나 

므로 역행 동화이며 동화음과 피동화음 사이에 디른 자음을 개재시키지 않 

으므로 직접 통화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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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2.2. 유음화 

유음화란 비음 ‘L’이 유음 ‘E’에 동화되어 ‘E’로 바뀌는 현상이다. ‘L’과 

‘E’은 조음 위치는 같고(치경음) 조음 방법만 다르므로 유음화도 역시 방법 

통화에 해당한다. 그런데 이 유음화는 앞에서 살펴본 비음화외는 달리 그 성 

격이 단순하지 않은 일면이 있다. 먼저 용언 활용상에서의 유음화부터 살펴 

보면 다음과같다. 

(13) 앓+눈→[알른] 앓+느냐→[알르냐] 

끓+는-{끌른] 끓+느내→[끌르냐] 

활+논→[할른] 활+느내→[할르냐] 

(14) 울+는→%는] 울+느내{우느냐] 

불+는-→[부는] 불+느냐→[부느냐] 

위의 (13) , (14) 의 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용언 활용상에서 

는 ‘E’과 ‘L’이 직접 만나면 ‘E’이 탈락하고 다른 자음을 개재시키면서 만 

날 때에만 유음화가 일어난다 흔히 유음화를 간접 동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

이유 때문이다. ‘밟+는→[밤는J. 삶+는→[삼는]’ 같은 예들은 (13) 의 예들 

과 환경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두 받침 중에서 ‘E’이 탈락하기 때문에 유음 

화가 일어날 수 없다 두 받침 중에서 ‘E’이 남고 다른 자음이 탈락할 때에 

만 유음화가 일어날 수 있다. 활용상에서의 유음화는 순행 동화만 나타난다. 

‘E’로 시작되는 어미가 없기 때문에 역행 동화도 가능한지는 확인할 길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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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다. 

한자어나 복합어에서는 역행 동화와 순행 동화가 다 나타난다. 

(15) 천리→[철리] 신라→[실라] 반한{발란] 

찰나→[찰라] 칼날→[칼랄] 줄넘기→[줄넘끼] 

한자어에서의 유음화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문제가 된다. 

(16) '. 광한루→[광할루] 대관령→[대팔령] 

L. 의견란→[의견난] 결단력→[결단녁] 

(16，)은 ‘」’이 ‘E’로 동화된 경우이고(L+2→[22]. (16L)은 동일한 

환경에서 ‘E’이 ‘L’으로 바뀐 경우인데(L+2→[LL]) ， 문제는 이 두 경우 

가 어떻게 구별되느냐 하는 것이다. 아직 이 두 경우를 구별할 뚜렷한 기준 

이 제시되지는 못하였지만 대체로는 다음과 같이 구별이 되는 듯하다. 즉 문 

제의 한자어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， 선행 성분이 독립성이 있으면 [L 

L]으로 되고、 독립성이 없으면 [22]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~ (16 -，)의 예 

들은 ‘광한+루， 대관+령’으로 분석될 것인데 이들에서의 ‘광한’이나 ‘대관’은 

독립성이 없다. 이에 비해 (16L)의 예들인 ‘의견란’의 ‘의견’이나 ‘결단력’의 

‘결단’은 독립성이 있다. 가끔 ‘실천력’을 [실철력]으로 발음하는 것이 옳은 

가 [실천녁]으로 발음하는 것이 옳은가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의 기준 

에 따르면 이것은 [실천녁]으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. ‘실천’은 독립성이 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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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요소이기 때문이다. 그런데 이 기준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. 예외가 있 

기 때문이다. 예컨대 ‘헌인릉’ 같은 경우 선행 성분인 ‘헌인’이 독립성이 있는 

요소가 아니므로 [헌일릉]으로 발음되어야 할벤데 실제로는 [헌인능]으로 

발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. 이 문제는 앞으로 좀더 면밀하게 연구되어야 할 

과제가 아닌가 여겨진다. 

3.3. 위치 동화 

위치 동화란 조음 방법은 그대로이면서 조음 위치가 바뀌어서 동화가 이 

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. 이 위치 동화에는 치경음이 연구개음과 만날 때에 

는 연구개음으로 동화되고 양순음과 만날 때에는 양순음으로 동화되는 경우 

와 양순음이 연구개음과 만날 때 연구개음으로 동화되는 경우가 있다. 

(16) " 듣+고낸득꼬] 안+기다→[앵기다] 

L 밭+보다→받보다-{밥뽀다] 돈+보다→[돔보다] 신분→[심문] 

(17) 밥+그릇→밥그른→[박끄를] 감기→[강기] 

(16" L)의 예들을 보면 치경음 ‘ t:, L’이 연구개음을 만나면 연구개음 

‘" 。’으로 통화되고 %딴음을 만나면 양순음 ‘님， 0’으로 동화되는 경우가 

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이 내용을 자음 체계 속에서 나타내 보면 다음과 

같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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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8) 。-n 앞
 

연구개음 치경음 

폐쇄음 님 • E • 「

비음 n • L • 。

(17) 의 예들을 보면 양순음 ‘님， 0’이 연구개음을 만나면 연구개음 ‘" 

。’으로 동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이 내용을 자음 체계 속에 

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. 

(19) 웹
 

연구개음 

폐쇄음 닙 • 「

비음 n • 。

(18) , (19)를 보변 화살표의 방향이 수평적이다. 이는 조음 방법이 바뀌는 

것이 아니라 조음 위치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(앞의 (8)과 비교해 볼 것) . 

조음 위치가 바뀌어서 통화가 일어나므로 위치 동화인 것이다. 

한편 ‘감기→[강기]’와 같은 예에서 ‘ n’이 ‘ o ’으로 바뀌는 현상이 왜 동화 

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， 이 경우에도 변화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

나타내 보면 이 현상이 동화 현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. 

(20) 0 + , • [ 이 [, J 

[양순음]_ [연구개음J [연구개음][연구개음] 

이상에서 살펴본 위치 동화는 역행 동화이고 직접 동화인데 그 성격이 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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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적인 것이어서 그러한 동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. 

따라서 저 앞에서 살펴 보았던 방법 동화와는 달리(방법 동화는 필수적인 

것이었다J 위치 동화는 일반인들이 쉽게 인식하지 못핸 경향이 있다. 

4. 맺음말 

필자는 이 글에서 소략하게나마 국어의 자음 동화 현상을 자음 체계와 관 

련시켜 설명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자음 동화를 자음 체계와 관련시켜 설명 

해야만 그 본질적인 성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지음 동화라는 현상 속 

에 내재되어 있는 체계 정연한 질서를 포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 

문이다. 그러나 지면이 제한되어 있어서 충분하게 설명을 베풀지 못했다는 

아쉬움이 남는다. 

끝으로 자음 동화와 관련하여 동화 현상은 왜 일어나는가 하는 의문이 제 

기될 수 있겠는데， 이에 대해서는 ‘노력경제의 원리’를 드는 것이 일반적이 

다.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성격이 전혀 다른 음들을 연속해서 발음하는 것보 

다는 성격이 같거나 비슷한 음을 연속해서 발음송}는 것이 노력이 덜 든다고 

한다. 따라서 인접한 음을 비슷하게 동화시켜 발음하면 그만큼 발음하는 노 

력이 절약된다고 할 수 있다. 가능한 한 적은 노력으로 가능한 한 많은 효과 

를 얻으려는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원리가 언어 현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

고 있는 것이다. 


